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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1. 해방 전의 경기도와 현재의 경기도는 <참고>의 비교 일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이 다르

다. 먼저 경성부와 인천부는 각각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되어 경기도로부터 분리되었다. 

또 전쟁과 분단으로 개성부, 개풍군, 장단군(일부는 파주시 관할구역), 연천군의 북부 지방은 휴

전선 이북에 속하여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한다. 고양, 양주, 광주, 시흥, 부천, 김포의 일부

는 서울에 편입되었고, 강화군 전체와 부천의 많은 부분은 인천에 편입되었다. 수도권 위성도시

의 발달로 양주, 광주, 시흥, 수원 등은 여러 자치단체로 분할되었다. 이런 까닭에 이 책에서는 당

대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2. 이 자료집은 매일신보의 기사를 추출하여 현대문으로 옮긴 것이다. 

3. 이책은 김종식(아주대 교수), 최재성(청암대 교수)이 공동 작업하였다. 짝수 연도는  김종식이, 홀

수 연도는 최재성이 맡았다.

4. 1930~40년대는 2021년 상반기에 『일제 강점기 경기도민의 생활』Ⅱ 로 출간할 예정이다.

<참고>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 비교 일람표

해방 전 현재

가평군
고양군
광주군
김포군
부천군
수원군
시흥군
안성군
양주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용인군
이천군
파주군
진위군(평택군)
포천군
장단군
개성부
개풍군

가평군
고양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김포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부천시 / 일부 지역 서울·인천·시흥·안산 편입
수원시 오산시 의왕시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안성시
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 일부 지역 휴전선 이북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일부 지역 파주시 편입 / 나머지 휴전선 이북)
휴전선 이북
휴전선 이북

20개 31개

* 해방 전의 경성부, 인천부, 강화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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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독립운동사와 일제의 정책사 중심으로 대중에게 알

려져 있다. 물론 독립운동사와 정책사도 알아야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당시 이 땅에 살았던 

대부분의 민중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떠오른다. 오늘날 대중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당대 생활사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경기

도 지역 생활사를 서술하기 쉽지 않다. 연구도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자료 마저도 정리

된 것이 없다. 이 책을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당대 자료를 모아 지역별, 주제별로 분류하

고, 그것을 시간 순서에 따라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당대 생활사에 대한 갈증을 우선 해결하도

록 하는 일이 이 자료집의 역할이다.

당대 자료는 우선 신문·잡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가운데 매일신보는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중단 없이 발행되었다. 이는 3.1운동 이후 1920

년에 발행되기 시작하여 1940년에 폐간된 조선·동아일보 등 다른 한글 신문과 구별되는 점이

다. 다른 한글 신문들과 달리 시종일관 발행된 이유는, 바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기 때문이

다. 일제는 매일신보를 그들의 선전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매일신보는 일제 측 주장을 일방

적으로 홍보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공백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발

행되어 경기도의 여러 일을 실었기 때문에 좋은 자료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 

매일신보 경기도 기사 중 생활사와 관련된 기사만을 추출하고, 그것을 현대문으로 바꾸어 입력

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게다가 지면의 제약이 있어서 우선 1910~20년대로 한정

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매일신보 기사 중 생활사와 관련된 기사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데 기준이 필요했다. 

그래서 목차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했다. 생활사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당대 사람들이었기에 먼

저 인구, 농민, 상인 등을 맨 앞 부분에 배치했다. 아울러 사람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것이 그들

의 직업이었으므로 농업, 상업, 공업, 축산업, 임업, 부업, 어업 등의 항목을 설정했다. 한편 인간

| 책머리에 |



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나 인간의 존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건, 의료, 위생, 자연재해, 가축 전

염병 등도 무시하지 않았다. 식민지라는 당대 생활 환경에 비추어 통제와 선전, 인력과 자금 동

원도 추려내었다. 그밖에도 생활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추가해서 분류 기준으로 삼

았다.

식민지 조선의 생활사를 기대하고서 이 책을 대하는 분들 가운데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

다. 내용이 단편적이고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만한 내용들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 첫걸음이라

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2020년 9월

김종식·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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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단

1) 광업

해풍부원군 윤택영은 장단군 등지에 금광을 개채할 계획으로 목하에 준비 중인데 곧 

착수한다. (1910.10.07)

2) 교육

장단의 사립화성학교에서 27일 오전 12시에 졸업식을 거행했다. 화성학교의 재학생

은 60여명이고 졸업생은 9명이다. (1916.03.30)

장단 공립보통학교에서는 1917년 봄부터 여자부를 신설하고 1학년생 약 60명을 모

집하여 사립 한영우韓英友서원 옛터에 분교실을 설치하고 교수할 계획이다. (1917.03.20)

장단군 읍내 공립보통학교 여자부는 신입생이 50여 명이다. (1917.04.17)

장단 대남면 사립명성학교에서는 3월 31일 전교내에서 제 6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1920.04.11)

사립명성학교에서는 제 9회 졸업식을 학교 교실에서 거행하였다. 학생과 직원이 착석

한 가운데 개회사, 축사, 졸업생 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922.04.18)

장단군 진남면 도라산리에 진남공립보통학교 설치지령이 9월 6일 있었다. 12월 1일부

터 개교예정이다. (1923.09.13)

3) 교통

12월 18일 오전 10시경에 경의선 장단역을 출발한 제133열차가 경성 기점 44마일 

부근을 지날 때 나이 10세된 아이가 돌을 던져서 3등차의 유리창이 깨어지며 승객 

1명이 머리에 경상을 당했다. 열차가 정거한 후 아이를 체포하여 관헌에게 넘겼다. 

(192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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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화

장단군 읍내 ‘국어야학회’ 주최로 1월 15일 오후 7시부터 제1회 통속강화회를 개최

했다. 참석자 360여 명에 달했다. 강연 제목은 조선인 유희遊戲 중 금지할 사항이다. 

(1917.01.21)

5) 기부

장서면 고랑포에 근일 지화가 종종 있어 동민이 매일 밤 5,6명씩 순행함, 재산도 여유

롭고 망명이 자자한 한응두, 김영섭이 추운 밤에 야순의 곤란함을 생각해 20여원을 

김상근에게 출급해 야순하는 제원의 요기비에 보용하게 했다. (1912.12.13)

송서면 면장 윤홍구는 다리를 수축할 때 24원을 기부했고, 가난한 10집의 세금을 자

담 상납했고, 도로 수축할 때 자기의 토지를 기부했다. (1914.02.20)

6) 기후

장단군에 10월 17일에 첫서리가 내렸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10일이 늦었다. 

(1917.10.19)

7) 농업

장단군의 맥작은 3할 이상의 증수이다. (1911.06.28)

8) 대두

장단군에서 강원도 철원에 이르는 평야에서 나는 유명한 장단 대두는 산액産額 다량

이고 품질이 양호하다. 종래 임진강 선편으로 인천으로 수송했으나, 철원까지 경원선 

개통 결과 경성 상인의 상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1913.01.29)

장단군 대두 생육상황은 금융조합 직영전, 감독전, 조합경작지가 모두 양호한데, 직영

전 감독전은 과린산석회 1반보 3관 혹 4관을 주고, 조합경작지는 1반보 5관을 사용

했다. (19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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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출물 중 저명한 장단 대두의 재배 구역은 장단군 외 7군으로, 작부 반별은 전

체 대두 작부 면적의 8할, 수확고는 전체 수확고의 8할 5분을 점함, 총 작부 반별은 

6,476정인데 수확은 48,428석이다. (1914.04.01)

장단금융조합에서 새로운 대두를 보였는데, 각 지역의 금융조합에서 들여갔다. 그 양

은 25,000석이고 작년에 비하면 3배 증가한 것이다. (1914.10.06)

장단대두는 최근 폭락해 5원 20전이 되었다. 처음에 비하면 3원 이상 떨어졌고, 지금

도 하락세다. 원인은 불경기 때문이다. (1914.11.08)

대두의 우량품종(장단대두)의 개량 보급을 위해 1921년도부터 장단군의 3개면에 채종

전 20정보를 경영했다. 추수기에 강우와 불량한 날씨로 조제가 지연되었으나 연내에 

이를 종료했다. 112석 1반당 수량 5두 6승을 5월 파종 전에 교환해 실행할 예정이다. 

(1924.01.09)

9) 도량형

장단군에 농상공부 촉탁원이 출장하여 강화講話를 한 결과 이번 양기量器 614개, 도기

度器 438개, 형기衡器 170개의 구입 신청이 있었다. (1913.07.08)

10) 부역

고랑진간 2리 34정의 도로 개수는 장단군청 감독 하에 부역에 의해 지난달 말일에 공

사를 시작해 공사를 급히 시설하는 중이고, 또 개성군 토성 장단군 벽란도간 1리 12

정의 도로도 부역으로 지난 달 1일부터 기공하여 곧 준공한다. (1912.07.11)

11) 산림

장단군 군내 경영의 면유面有 모범림에 사방공사를 착수했다. (1917.04.13)

장단 임야조사를 시행하고 정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임야 조사서 및 도면을 관청에 비

치하고, 불복한 사람은 공시할 예정이니 총독부 임야조사계원에게 불복 신립서를 제

출할 수 있다. (1922.07.05)



386  2부 지역 분류

12) 세금

장단군에서는 각종 세금과 부가금까지 완납했다. (1911.12.10)

장단군에서는 1915년도 제2기 주세와 연초경작세, 역둔토 소작료 등 전부 전액을 11

월 29일 완납했다. (1915.12.04)

장단군 군수의 순회 설유 결과 1915년도 제1기분 지세가 12월 15일에 완납되었다. 

(1915.12.17)

13) 소방조

장단군에 소방조가 독일식 펌프 1대를 사 가지고 8월 15일 조직되었다. 그 동기動機는 

장단역 앞 여관하는 차원실(52)의 곳간에 7월 30일 불이 났는데, 차원실은 소방조 없

음을 유감으로 여겨 40원을 소방기구 매입비로 제공하여 이를 기본으로 조직된 것이

다. (1917.08.23)

14) 소송

일본인이 같이 사는 조선인의 돈을 조금 속여먹고 싶어 도장을 훔쳐 조선인 명의

로 돈을 빌렸다. 이를 알고 증거를 제출해 소송했지만, 조선인은 패소하고 말았다. 

(1914.11.17)

15) 신분제

장단군 대강면 독정리 고명룡(농업, 38)은 같은 동리 허걸(양반, 39)과 함께 구화리 시장

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반상班常의 다름으로 계급쟁투가 생겨 허걸을 살해했다. 

(1923.06.28)

16) 위생

9월 29일부터 5일간 자혜의원의 순회의원이 진료를 시행했다. 진료 받은 환자가 일본

인 2명, 조선인 201명 내에 남자 174명, 여자 27명, 위장환자가 제일 많다. (19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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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군 진남면 도라산리 무녀巫女 전영희(56)는 8월 30일 오후 토사병에 걸려 콜레라 

의심이 있어서 조사중이다. (1919.09.03)

9월 17일에 장단군 장도면에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1919.09.20)

17) 유치운동

장단군 경찰서는 현재까지 동내면에 있었는데, 청사가 협소하여 지난 5월부터 청사 

확장한다는 말이 있었다. 군내면 주민들은 기지를 기부하고 인부를 기부하여 경찰서 

신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그 후 상사의 명령이 있어서 진남면 동장리 장단정거장 근처

로 이전한다고 하여 진남 면민들은 9백 호 면민에게 2원가량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2

천원을 기부할 터이니 경찰서를 이전하라고 운동중이다. 군내면민들은 경찰서가 이전

하면 군청도 장차 이전할 것이므로 군내면은 필경 농촌에 불과하게 되겠으므로 군내

면장 유용준 등 9명이 상경하여 경기도 내무부장, 경찰부장에게 진정했다. 그러나 상

사의 명령이라 목적을 달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당국자는 말했다. (1921.08.21)

18) 인삼

부군 폐합 실시의 결과 행정구획 기타에 변경이 생겼다. 홍삼전매법 5조에 의해 인삼

의 특별경작구역을 경기도에서는 개성, 장단으로 결정, 3월 1일부터 실시할 것으로 

총독부 고시 제52호로 발표했다. (1914.02.26)

홍삼전매법 제8조에 의해 1914년 수삼 수확 조정의 기일을 개성 8월 10~31일, 장단 

8월 20~31로 정해 어제 관보로 발표했다. (1914.08.11)

19) 일본어

장단군 사립 화성학교에서 하기 휴업을 이용해 사립계몽학교와 연합해 일본어 강습

을 하기 위해 제1회 연설회를 계몽학교에서 개최했고, 제2회 연설회는 화성학교에서 

개최할 것이다. (1914.08.02)

장단 국어(일본어)야학회에서 교수 결과 일본어를 조금 이해하는 자가 70~80명 증가했

다. (19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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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선융화

장단군 진서면 사인士人 우종익, 이희덕, 이우현 등의 발기로 신해辛亥 금사唫社의 예를 

모방하여 개성, 장단, 기타 부근의 사람들을 연락하고 을묘금사를 결성했다. 8월 31일

(천장절)에 문제(월출어동산지상)로 시문을 창수하고, 소수의 상품과 약간의 오찬으로 할 계

획인데, 참가자 파다하다. (1915.08.17)

장단 보통학교 안에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군내 유지 및 일반 인민을 모아 충

군애국하는 정신과 국민적 사상 계발을 위해 ‘기미가요’ 창가唱歌를 교수하게 했다. 

(1917.02.03)

21) 잠업

군청에서 지난 12일부터 군내 유지를 회동해 잠업 강습회를 열고 실지 교수한 후 15

일에 잠업 강습원에게 증서 수여식을 행했다. 실습생이 50여 명에 달하고 일반 인

민들도 잠업을 각기 경영하기로 준비 중으로 경내 잠업이 대발전을 보이고 있다. 

(1912.03.23)

22) 재해

장단에 24일 오후 3시 10분부터 천둥 번개 먹구름 소나기와 콩알 만한 우박이 쏟아

졌다. (1919.09.26)

1929년장단 방면에 임진강이 증수되어 문산역 철도선로 약 1마일에 1척 5촌 가량

이 침수되어 1일 오전 경성으로 향하는 열차는 다시 장단역으로 돌아갔다. 임진강의 

증수는 46척에 달하여 극히 위험한 상태이고, 고랑포에는 침수한 가옥이 다수이다. 

(1923.08.03)

1929년장단은 교통 두절되고 유실가옥 4채, 이수된 가옥 169호, 통남 수리조합 제방

이 파괴되었다. (1924.07.23)

1929년장단군 진남면 수해 의연금이 끊이지 않아 누계 243원 20전이다. (1924.08.12)



16. 장단   389

1929년봉동-장단 사이 경의선 중 수해로 파손되었던 곳에서 12일 화물열차가 탈선

되어 열차 불통이 되었다. (1924.08.13)

23) 저축

장단군에서 작년 3월 체신국의 계획과 경기도의 장려에 의해 관내 각 학교(8개 학교, 6개 

공립보통학교, 2개 심상소학교) 아동의 저축을 극력 장려한 결과 금년 3월 말 현재 성적이 441

명, 689.84원에 달했다. (1927.05.21)

24) 조선어

장단군청 일본인 직원들이 선어연구회를 조직하여 매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회의

실에서 공부했다. (1917.03.06)

25) 종교

장단군 화장사에서 청년 승려를 교육하기 위해 학식이 뛰어난 한용운을 교사로 모셔

왔다. 학교의 이름을 화산 강숙華山講塾이라 이름 붙이고 1910년 9월 23일에 개학했다. 

숙장은 이경재, 숙감은 김지순이 맡았다. (1910.11.27)

장단군 화장사 승려 20여 명의 관광단은 그저께 밤에 입경해 어제 총독부를 방문했

다. (1914.04.30)

장단군 청림교도 윤지형은 4, 5년 전부터 개성, 장단 등지로 배회하며 갑자년에 정도

령이 충청도 계롱산에 나타나 불비를 내려 세상을 전멸을 시킬 것인데 청림교를 믿으

면 재앙을 면하고 정도령이 천자가 될 때 고관대작에 임명한다며 속이고 금전을 취해 

징역 1년을 받았다. (1924.11.21)

26) 지방사무

장단군 동도면 인민들이 면장 이윤원이 공사에 어둡기 때문에 자격이 부족하니, 지금 

면장을 개차하고 덕망 있는 자를 새로 면장으로 임명해달라고 경기도청에 청원했다. 

(19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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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랑포 김병직은 1년 전에 동장으로 시무하다가 경비로 자기 소유 140원을 임시 사용

했다가 동장 해면 후, 신임 동장과 일반 동민에게 그 금액을 수렴하여 달라했으나 조

처가 없어 변호사 川內卯市에게 위임했다. 위임한 변호사가 인민에게 41원을 빼앗아 

김씨가 헌병 분대소에 고발했다. (1912.02.18)

장단군 진동면 면장 김준은 납세의무, 농사개량, 법령 등을 열심히 지도해 모범이 될

만하다. (1914.05.03)

장단군 각 면서기 제1회 연구회를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군내면 사무소에서 실

시했다. 군수 이명환이 문부文簿 상 처리와 민적취급 수속을 일치하도록 설유했다. 

(1915.12.04)

27) 체육

장단군 유지들이 체육장려회를 조직하고 각 면에 지부를 설치했다. 매주 화, 목, 토요

일 오후 4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각종 운동을 한다. (1917.05.04)

28) 축산

장단군 가금家禽품평회가 고랑포공립보통학교에서 20~21일에 열렸다. 표창식은 20일 

회장 앞뜰에서 개최되었다. 닭 출품은 70점, 계란의 출품은 50점이었다. (1927.03.25)

29) 행사

2월 11일 장단군 보통학교 안에서 학생 및 일반 인사 3백여 명이 모여 (기원절-인용자) 축

하식을 거행했다. (1917.02.14)

장단군에서는 31일 오전 (천장절-인용자) 축하회를 마친 후, 남녀학도의 운동을 하다가 오

후 8시부터 제등행렬을 시작했다. (19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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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파주, 교하, 문산

1) 공산당

파주가 고향인 김정환(36)은 1927년 8월경 소련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귀향하여 표면

단체인 농인사를 조직하고, 다시 개성의 계몽학원 관계자와 비밀리에 공산당 결당식

을 했다. 이후 평소부터 압박을 받아오던 성成 중계의 서원에 1928년 10월 26일에 방

화하고, 또 파주 우계(성혼) 종손 성흥경의 집에 방화하여 천여 원의 손해를 냈는데, 공

산당으로서 이같이 직접 행동(계급타파)하기는 처음이다. (1929.06.30)

2) 광업

금광에서 석탄 원료가 발견되어 1일 1만 근 이상을 채굴하고자 한다. (1912.05.05)

3) 교육

교하군 일본인 서기 저오무부猪俣武夫는 임명 이후로 교육을 협찬하여 매일 사퇴여가

로 사립 선성학교에서 일본어과를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의 성취에 도움을 주고 있다. 

(1910.12.02)

교육칙어에 대해 파주 피남학교 교사 윤원혁은 생도에게 열심히 베끼게 하고 과업 전

에 봉독시킨다. (1912.03.06)

파주군 문산공립보통학교에서 12월 10일 신축 낙성식을 거행했다. (1917.12.14)

파주군 탄현면에서 5월 16일 탄현공립보통학교 설립총회를 열었다. (1921.05.18)

파주군 광탄면에서 4월 1일부터 융화회를 설립한 후 교육부, 서무부, 운동부를 설치

했다. 면내 서당 개량을 위시하여 일반 면민의 산업에 이르기까지 대개혁을 할 것이

다. 7월부터 학계를 설립하여 교육자금에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1921.06.25)

파주군 천현면에 학교가 없어 면내 유지의 발기로 보통학교기성회를 조직하고 기부

금을 모집하던 바 현재 2천 원의 응모가 있었다. (19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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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군 와석면 교하공립보통학교 교사는 옛 교하군 관아 건물을 사용했으나 최근 교

실의 협소, 기타 사세로 인해 학교 및 군 당국으로부터 개축의 의논이 일어나 그 경비

를 현재 통학구역인 와석 아동衙洞 및 청탄면의 일부 인민에게 부담키 위해 수차 관계 

각면장, 면협의회원, 학교평의원 기타 유지 인사를 회집하여 협의했다. 서부인 청석면 

인민은 그 면의 남반부가 현재 위치에서 20리 이상의 원거리에 격하여 아동의 통학이 

불능하므로 이 개축 기회에 와석, 청탄 양면의 중앙 지점을 택해 이축하기를 희망하

고, 그 동부인 아동면 인민은 와석면과 일대의 하천을 격하여 아동의 통학이 불편하

고 또 본 면은 본군의 제2 요충인 금촌역 부근의 신新 발전지대를 공控하여 본면의 전

부, 월롱면의 반부半部, 탄현면의 일부와 접하여 호구의 배포와 교통의 편리 등 제반 형

편에 의하여 이 땅에 보통학교를 설치함이 시세의 요구상 급절急切 불가완不可緩의 사

정이라고 하여 근일近日에 금촌보통학교 설립기성회를 조직하고 면민이 일치 협동하여 

본년도 호별할戶別割 10배의 표준으로 각 그 설립비를 담당하기로 하고 한편으로 공립 

허가의 수속을 군郡당국에 요청했다. 군 당국도 이 사정을 요해하나 목하 경비 부담, 

기타 형편상 신설 또는 이전이 모두 시기상조라 하여 당분간 현재 위치에 개축하여 공

동 유지함이 가하다는 뜻으로 설명했다. 인민 측에서는 현재 위치를 청탄, 와석 양면 

중앙에 옮기고 아동면 금촌에 1교를 신설하기를 간원懇願한다. (1921.12.07)

파주시에서 교실부족으로 40여 명의 입학을 미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 중이다. (1922.01.29)

파주공립보통학교는 올해 새로 학교를 건축하기로 했는데, 비용은 마을사람들이 나

누어 내기로 했다. 그러나 가난한 집이 내는 비용은 면제시켜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추

가로 기부해 그것을 부담하기로 했다. (1922.02.26)

파주군 재산가 박만용은 청년 자제를 독려해 월용면 제일학교에 학교 건물 1동을 기

부했고, 교사의 일가족 생활비용을 전부 자담했다. (1924.03.18)

파주군 아동면 금촌학교 기성회와 금촌금융조합 사이에 학교건축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기성회장(정영진)이 실제적 사람이 없는 허위의 성명을 면面 호적부에 등재하고 이

들의 명의로써 수천원의 금액을 부당대차한 결과 면장까지 파면되고 취조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이제 확실한 소식통에 따르면, 기성회에서 금융조합에 대해 자금융통

의 임시적 수단으로 면내 거주자로 하여금 금융조합에 다수 가입케 하여 그 명의로써 

금전을 차입함은 사실이나 기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19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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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

파주군수는 대규모로 군내 옛 도로를 수선하고 새 도로를 개착開鑿할 계획으로 조사

했다. (1911.01.13)

5) 교화

파주군 관민 유지의 발기로 교풍矯風 장려계를 조직하기 위해 5월 12일 군청 회의실에

서 20여 명이 출석하여 발기인회를 개최했다. (1917.05.17)

6) 구휼

(파주군 진림면의 도성학이 빈민 약 1백 50명에게 백미 2승과 나무 1바리씩 기증했

다. (1916.02.17)

경기도 파주군 이중혁씨는 그 선대로부터 가산이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자선심이 있

어 흉년을 당하면 미곡을 빈민에게 적선하였더니, 이중혁씨도 그 부조의 풍도風度를 

물려받아 흉년에 자선을 자주 하였고, 그 동생 이중●씨와 공동으로 자기 집의 토지

를 팔아 미곡을 동리의 빈민들에게 적선하였다. (1920.05.26)

문산 이재민에 대한 구제의 연금은 28일까지 모금된 것으로 약 900원이 모였다. 

(1922.08.31)

7) 금융조합

4월 23일 문산포금융조합에서 제11회 정기총회가 있었다. 조합원 250여 명과 군수, 

경찰서장 외 다수의 내빈이 임석했다. 업무성적은 창립 이래 초유의 기록을 짓고, 흡

집吸集한 예금은 21만여 원을 웃돌았다. (1921.05.08)

8) 기업전습소

교하군에서 1910년 11월부터 여자 기업機業 전습소를 개설했는데, 성적이 양호하여 

더욱 열심히 하는 중이다. (19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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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업 

군청에서 일반 농민의 농업지식 계발을 위해 농담회를 설행할 것이다. 도청에서 흥미

를 위해 순회교사를 파송, 축음기를 사용하게 한다. (1912.11.29)

농사강화회를 개최한 후 즉시 독농가의 집담회를 개최해 농사에 관한 의견 또는 종래

의 경험담을 교환할 예정이다가 중지했으나 농사강화회에 참집자 일동이 협의 후 개

량도종 보급, 패발稗拔, 해충구제와 백수발취, 연제조와 사용의 보급, 도급기의 사용을 

장려, 육축우의 개량증식, 잠업과 식림의 장려, 부업을 장려해 근검저축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1912.12.27)

10) 농한기

고양군, 파주군의 남부 지방에서 북한산을 지나 귀래한 사람에 의하면 그 지방은 파

주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개 산간 지역으로 경운의 편리함이 없고, 각 집이 모두 

연료를 채취하고는 무리 지어 화로 주변에서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며 날을 달랜다

고 한다. (1912.02.21)

11) 맹수

집에서 기르는 소가 산짐승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했다. 근방에 

표범도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헌병에서는 구제를 실시했다. 헌병 10명, 보조원 10

명, 조선인 25명이 실시했는데, 잡은 것은 새끼늑대 1마리와 노루 1마리뿐이었다. 

(1918.11.07)

12) 모범부락

파주군 임진면 남동, 인정풍곡은 모범부락이다. 공동 뽕나무밭, 공동 저금 시설이 있

다. 지주 경성의 이상옥은 소작인의 자발적 개량을 환영해 우량 소작인을 표창하고 

순후회의 취지를 찬성해 논을 공동 경지로 기부, 내년부터는 도급기를 소작인에게 대

여해 성적이 우량한 마을에 급여할 예정이다. (19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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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백동화

파주 문산포금융조합에서 관내 유통하는 백동화 조사 결과 250원 가량이었다. 

(1911.06.21)

14) 부업

파주군 입승생산판매조합에서 입승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5월 7일 입승제작판매자현

상추첨회를 열었다. 추첨자가 34명이고, 현상품은 소미 3석 8두 5승이다. 1등 2인 5

두, 2등 5인 2두, 3등 10인 1두, 4등 14인 5승씩이다. (1921.05.12)

15) 부역

교하, 홍천 도로 수해 복구공사 사역 인부 총수 교하군 역부 6,716인, 홍천, 양평군 

합 13,526인이다. (1912.12.03)

교하군에서 도로를 확장 수축하는 중인데, 사립 보통학교장이 매 일요일에 학도들을 

이끌고 응역應役했다. (1911.11.29)

교하군의 군도郡道, 면도面道 개수된 것이 연장 약 11리 15정 남짓인데, 이에 요要한 인

부는 36,400명에 달하고, 일반 인민은 노동자에게 술, 떡, 담배, 기타 음식물을 기증

했다. (1911.12.23)

교하 학생 부역에 대해 경기도장관은 각 부윤 군수에게 통첩하기를 각 학교장에게 이

첩하여 모범으로 삼도록 했다. (1911.12.12)

4월 24일 파주공립보통학교에서 학생 전부가 통학생과 통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해 문산리-파주간에 파괴된 교량을 가설했다. (1921.05.08)

16) 삼림

파주군 삼림보호 조합은 재작 24일 문산 공립보통학교에서 총회를 개최해 1924년도 

조합 세입세출을 결의하고, 소나무 쐐기벌레 구제 공로자의 표상 수여식을 거행했다. 

(19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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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방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갹출하여 즐통喞筒을 구입하고, 장정을 

소방수로 모집하여 비상 소방에 종사케 했다. (1911.12.05)

18) 소송

파주군 천현면 가좌리 자운산에 율곡 이이의 묘소가 있고, 그 산판 안에는 율곡의 친

형 죽곡 이선의 분묘가 있는데, 근래 삼림령 실시 이후 죽곡 자손이 산판 소유권을 점

득占得코자 하여 율곡 자손이 그 산판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15.04.28)

조병덕은 그물을 산 뒤 백근삼에게 매일 돈을 받으며 그물을 빌려 주었는데, 이재선

이란 사람이 그 그물을 빼앗아 갔다며 소송했다. 이재선은 백근삼이 돈을 갚지 않

자, 그물을 대신 가져간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소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1918.01.13)

19) 소작

경기도 파주군에 사는 김익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간지를 개척해 논으로 만들면, 

30여 년간 영구 소작권을 주고 1/10씩 소작료를 받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김익환은 

그 땅을 최석범에게 인계했고, 최석범은 소작료를 1/4로 올려버렸다. 이에 우학명, 우

덕영외 20여 명이 김익환을 피고로 경성지방 법원합의 2부에 고소했다. (1916.01.22)

20) 수리조합

파주군 임진면 사아리, 마정리, 장산리를 구역으로 한 임진수립조합은 4일 성립으로 

8일 관보官報로 고시한다. (1921.11.08)

21) 시찰단

파주군 지방자치회는 6월 4일 문산공립보통학교에서 발회식(총회)을 거행했다. 참석원

이 50여 명이었다. 지회, 분회 조직 방법을 결정했다. 6월 7일부터 18일까지 11면에 지

회 분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19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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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군내 일본시찰단이 대분大分연합공진회 등을 시찰하고 4월 28일 귀선했다. 4월 

30일 문산공립보통학교에서 단원 대표 2명이 감상을 강연했다. 청강자는 군내 각 구

장 및 유지 수백 명이었다. (1921.05.06)

파주군 시찰단이 귀래한 후 5월 15일 시찰단 일행이 문산공립보통학교에 집합하여 

파주지방자치회를 조직했다. (1921.05.18)

22) 양계

파주군에서는 종래 장날을 이용하든지 혹은 지방 출회 닭 상인과 거래하여 경성의 

시장가에 비해 가격차가 있어 개량란과 재래란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거래되었다. 이

에 개량란의 사양을 장려할 목적으로 4월부터 경성을 표준으로 하고 공정 근량斤量가

격으로 판매를 실시했다. (1923.08.31)

23) 연초

파주군수가 관내 농민 중 면허 없이 연초를 경작하는 사람 수를 조사하여 도청에 보

고했는데, 그 수가 1,229명이었다. (1911.10.10)

24) 우역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에서 우역이 발생하여 경찰서에서 소독방법에 진력 중이다. 

(1911.09.30)

1월 상순 이래 각지에 아구창이 발생하여 무서운 속도로 전파하는 우역은 1월 26일

에 파주군 탄현면에 병든 소 한 마리가 발생하여 드디어 경기도에도 전파되었다. 이곳

은 사방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교통 차단에 편리한 지점이니 방역防疫 상에 다행이

다. 발병원인은 발생때부터 약 1주일 전에 정거장에 끌고 간 일이 있었으니 아마 평북 

방면에서 부산으로 통과하는 병우病牛의 병독이 전염된 듯하다. (1919.02.20)



398  2부 지역 분류

25) 우편

파주군 유지의 발기로 군내 통신시설에 관한 청원서를 5월 10일부로 당국에 제출

했다. 그 항목은 1.문산우체국 시외배달 증회, 2. 교하우편소 이전, 3.관할 구역 변경

(1921.05.13)

26) 위생

수원 자혜의원에서 의원을 각 부군에 파송해 5일부터 5일간 파주에서 일반 환자를 

진료했는데 환자 134명 (남자 117명, 여자 17명)이다. (1912.10.20)

파주경찰서에서 7월 3일 파주의생회를 열고 임원을 개선했다. (1921.07.08)

경기 위생과에서 ‘폐디스토마’(토질) 근절을 위해 게와 가재가 ‘폐디스토마’ 병균의 매

개물이 된다는 것을 선전했다. 오는 1~3일은 관내에, 5~9일은 게, 가재가 가장 많은 

파주 지방에 부원을 파견해 게, 가재 박멸을 실시할 것이다. 매 호에 20마리 이상 씩 

무조건 잡게 할 것이다. (1924.08.26)

임진강 쪽에 발진병이 만연하여 20일 아침까지 여자 14명 남자 11명 합 25명의 환자

가 발생하여 고통 중이었다. 소식을 들은 위생과에서는 토문기사를 대동하고 현장에 

급히 내려와 방역에 노력 중이다. (1926.01.21)

발진병 환자중 두 명은 사망하였고 아직 부근에 전염될 염려가 적지 않다고 한다. 토

문기사는 발진병이 전염되기 쉬운 병이고 방역도 어려우므로 경성 사람들도 안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1926.01.22)

파주지방의 발진병은 갈수록 만연하여 파주는 4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1926.02.02)

발진병이 발생하여 파주의 문발리에 심히 만연할 것이라는 소리가 있었으나, 이 마을

에는 빈민부락이 없었고, 발생 당시부터 관민이 힘을 합쳐 예방작업을 했기 때문에 

크게 만연되지 않았다. (1926.02.11)

오랜 장마로 전염병이 염려되는데 파주 문산 지방은 100여 명이 위장병, 각기에 걸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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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근에 적리, 기타 전염병이 다수 발생했다. 경찰부 위생과는 수해가 있는 각지에 

임시 청결법을 시행해 주택, 하수구 등을 소독하고 특히 우물은 ‘구로 루석’(석회)라는 

표백분을 넣어 약 3시간을 냅두어 소독한다. (1927.07.29)

27) 유희

매일신보 파주분국은 11월 3~4일에 걸쳐 양주군 보광사 단풍놀이를 계획하고 참가

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1917.10.30)

28) 일본어

파주 공립 보통학교에서 유지의 기부로 12월 1일부터 일본어 및 산술 야학회를 부설

附設했다. (1911.12.24)

파주군 조리면 죽원리 사립 보명학교 교감 이병규, 교원 심의학, 조리면 서기 송문숙

은 학교 내에 국어(일본어) 보급야학회를 설치하고 10월 10일부터 매일 밤 3시간씩 일

본어 산술, 한문 기타 식림의 필요한 것을 교수한다. (1913.10.29)

29) 잠업

잠업강습회의 김포의 50명은 90여 명, 교하의 35명은 60여 명에 이르렀다. (1912.03.01)

파주군청에서 11월 3일 도 기술원이 출장하여 식상植桑 장려계획에 관해 강화했다. 

출석원은 각 면, 학교, 헌병소장, 각 구장, 양잠조합, 금융조합원, 기타 주요 소작인 등

이다. (1917.11.08)

30) 재해

경기도청에서 농작물의 가뭄 피해 정도에 대해 각 군 보고 중 파주군의 피해는 수도 

7할, 육도 3할, 조 6할, 콩(豆) 8할, 소채 9할, 면 3할이다. (1919.08.13)

파주는 호우로 20여 척 증수해 수백 가옥이 마루까지 침수했고 계속된 증수 예상으

로 전 주민이 피했다. (19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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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역 구내는 22일 전부 복구되었고 문산 천철교 부근이 23일부터 개통될 것이다. 

300여 척의 마정리천 철교는 교량이 파괴되어 복구가 오래 걸리므로 응급책으로 24

일부터 도선, 도보로 연락하도록 시설하고자 한다. 전신, 전화 불통으로 아직도 북부 

지방의 피해는 불명해 전신대가 활동 중이다. (1924.07.23)

수해로 경의선이 두절되어 기자는 21일 만철회사의 호의로 매일신보 사진반과 같이 

‘모타츄로리’에 편승해 문산역에 향했다. 수해지 중 문산만 소식이 판명되고 북쪽은 

통신이 두절되어 전혀 소식을 알 수 없다. 문산역과 부속건물이 탁류 위에 점점히 나

타나 있었다. (1924.07.23)

문산 압사자 6명, 익사 6명, 죽은 가축 다수로 법원리에서는 2집 가족 6명이 전멸을 

당하고 무너진 가옥이 40여 호에 달한다. (1924.07.23)

문산과 장단 사이의 도보, 도선 연락은 25일부터 개시될 듯하다. (1924.07.24)

군청, 면사무소, 경찰서는 즉시 양식, 연료를 준비해 학교 등 안전한 곳을 개방했으나 

수용이 불가할 정도로 피난민이 많았다. (1924.07.24)

문산은 20일 36척이나 증수되어 경찰서, 소방대가 즉시 경종을 울렸으나 주민들이 

집을 못 떠나고 가산을 운반해 구조선이 강제로 끌어내다시피 하여 전부 피난시켜 1

명의 실종자도 없었으나 가축의 피해는 심하다. 하정통 가옥은 지붕 위까지 침수 40

여호, 마루 침수 100여 호, 피난 이재민 1,300여 명이다. (1924.07.24)

7월 22일 파주군청에서 서무과장 이하 청원들이 밥을 지어 이곳에서 밥 먹은 사람이 

2,200여 명으로 한 번에 2섬씩 밥을 지어주며 밥을 크게 만들어 1인당 1개씩 주었다. 

(1924.07.24)

수해로 파주군 진남면 수리 조합의 관개 구역이 황무지로 변해 면내 유지의 발기로 

수해 구제회를 조직해 이재민 구조에 노력 중이며 각 방면의 동정이 끊이지 않아 합 

115원 70전을 모았다. (1924.08.08)

임진강에도 47척 5촌의 증수가 되어 파주군 내 연안 일대의 어촌 125호는 물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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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겨 면역소, 경찰서에서는 피난민을 강 언덕에 수용하고 밥을 지어 먹이는 중이다. 

(1925.07.15)

파주군 내에도 침수 가옥 5백 호, 사망자 3인이다. (1925.07.21)

31) 저축

파주군 파평면에서 헌병출장소장과 면장, 이장들이 야업장려회를 조직하고 면민들로 

하여금 새끼꼬기를 시작하여 판매한 돈이 천여 원에 이르렀다. 그 돈을 면 저금으로 

보관하였다. (1915.01.12)

32) 전신전화

23일 전신, 전화가 전부 개통되었다. (1924.07.24)

33) 종교

교하군 유생 정대선, 송희효 등이 은사금 이자로써 향교를 유지하여 유학을 일으키기

로 통문을 발송했다. (1911.02.05)

파주군 마장리에서 공자의 영전影殿을 건축하고 10월 12일 영정 봉안식을 거행했다. 

이 영정은 4백여 년전 조선왕실에서 이종구의 선조에게 하사한 것이다. 당일 참배자

는 부근 유림과 파주공립보통학교 직원, 생도 등 천여 명에 달했다. (1917.10.20)

34) 지방

교하군에 ‘부군회’가 조직되었는데, 새끼줄을 꼬아 팔아 2백 원을 만들고, 이것으로

써 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삼고, 인민이 순회 경작하여 수확 중 2/3는 소작인

에게 지급하고, 1/3은 공유재산의 기본금을 만들기로 했다. (1911.03.15)

조용숙(40)은 파주군 광탄면 호미리와 구룡리 이장을 겸했는데, 광탄면장 백남홍의 

명으로 이민에게 길닦는 공사 부역 대납금 징수에 종사하던 중 1913년 동짇달부터 

1915년 7월 초순까지 징수한 돈 40원 58전을 횡령했다. (19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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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주

2월 18일에 파주 농사장려회 지회 및 농우회 총회를 개최한다. (1917.02.14)

36) 축산

파주군청에서 축산조합을 조직하여 봉일천에 우시장을 경영할 방침으로 4월 11일부

터 사무를 개시하고 종래 봉일천리 경영의 우시장 부지 기타 건물 등의 양여를 교섭하

니 이민里民측에서 거절하던 중 군수 조정으로 시장에서 매매수수료 50전 내에 20전

을 리에, 20전을 중매인으로, 10전을 조합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리里 부채 543원을 

조합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5월 16일부터 조합에서 시장을 경영하기로 결정했다. 

(1913.04.23)

축우 장려 결과 증식이 빨라지고 축우조합설립지의 축우의 수가 점점 정확하고 “우

적”도 정리됨, 파주군은 1912년 말에 2,054두, 2년 말에는 2,844두로 800두 증식했

다. (1914.01.30)

파주 축산조합에서는 축산 강화회와 강습회를 설행해 지도하고 각 면에 출장해 각 호

에 설명했다. (1914.05.01)

37) 태형

파주군 강희연은 본년 음력 7월 6일 동군 유산림에서 인부를 사역해 소나무 30그루

를 도벌한 일이 산림 간수 이덕유에게 발각되었다. 강희연은 함께 도벌했던 김선태와 

공모하고 돈 1원을 이덕유에게 뇌물로 주었는데, 이덕유는 이 돈을 받고 김선태와 강

희연을 봐주었다. 이 사실이 들통나 이덕유는 징역 6개월에, 나머지 두 명은 태형 90

대에 처했다. (1916.10.04)

38) 품평회

파주군에서 농산물품평회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린다. (1920.11.14)


